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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후속 점검 나서

- 세종시체육회·세종신용보증재단 대상 29일 추가 답변 청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29일 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시체육회와 세종신용

보증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을 재확인하고, 감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답변을 보완하는 등 수감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종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부적절한 수감태도 등이 지적되면서 두 차례 정회가 이루

어졌으며, 위원회는 성실한 답변과 수감 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3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

에서도 재단의 재정 운영과 기관장의 책임 있는 자세, 소관 부서의

지도·감독 강화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세종시체육회와 세종신용보증재단 관계자를 다시 

참석하도록 해 감사 당시 미흡했던 답변을 보완하고,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끝까지 살펴보고, 각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

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문화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

하고 총 10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

별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